
광산구본량마을모듬북놀이패

여명

50~60대여성농부10여명참여

공연으로소외된농촌에활기

사물놀이 난타접목다양한연주

축제현장 재능기부등활동

소외계층 독거노인반찬봉사도

마을풍물패를다시만들어명절때마다북과

꽹과리를 신명나게 치고 공연하는 것이 꿈입니

다.

설연휴를앞둔21일오후8시30분광주시광

산구본량동 더하기센터 2층대강당실.문을열

고들어서자본량동모듬북(여러가지크기의북

을 모아 놓은 것) 놀이패 여명 팀의 신명나는

북소리가귀를자극했다. 쿵쿵쿵 . 풍물강사의

능숙한 지휘 아래에 회원들의 거침없는 춤사위

도펼쳐졌다.

회원들은 북을 앞에 두고 칼군무를 연상시키

듯일사불란하게움직였다.

광주시광산구본량동마을여성농부들이모

여만든모듬북공연팀 여명(회장양순) 은 침

체한농촌마을에북공연으로활기를불어넣고

있다.

논과하우스에서땀흘리던이들은밤이면북

을치는행위예술가로거듭난다.

양순(여 61) 여명 회장은 회원 모두가 똘똘

뭉쳐농사일바쁜농번기에도밤잠을아껴가며

연습에매진해이웃을위한공연을펼치고있다

며 사물놀이와난타를접목한다양한연주를선

보이고있다고말했다.

여명은지난 2014년 10월광산구본량동주

민자치프로그램신설을계기로만들어졌다. 본

량동에서농사를짓는 50∼60대주부회원 10여

명이멤버로참여하고있다. 마을에서태어나고

자란 원주민들과 공기 좋은 본량동으로 귀농한

이주민들이섞여있는덕분에그흔한 원주민-

귀농인간갈등도사라진지오래라고한다.

이들은낮에는벼,배추,콩,참깨농사등고된

일을 본업으로 삼다가 밤에는 모듬북 공연을

펼친다.

주요 퍼포먼스는 사물놀이를 활용한 모듬북

공연으로장윤정의 트위스트 ,민요 찔레꽃 등

에맞춰연주를선보인다.

농촌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모듬북 공연을 접

하기전까지 문화란단어는낯선존재였다.

매일집안일과농사일로반복되는삶에지쳐

있던이들에게어느날찾아온모듬북은스트레

스해소책이자숨을돌릴수있게해주는존재가

됐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모여 단체 연습을

하고,연습량이부족하다고느끼는회원들은수

시로 광산구더하기센터를찾아가개별연습을

한다.

7년전본량동으로귀농한김기숙(여 67)씨도

모듬북에 매료돼 4년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씨는 몸도힘들고 스트레스도받지만북을신

나게 치다 보면 모두 해소된다며 농삿일을 할

때도어느순간손은모듬북연습을하고있다.

모듬북때문에새로운활력소를얻었다고말했

다.

여명의풍물강사로활동중인이미옥(여 59)

강사는 20여년간풍물강사활동을했지만여명

팀처럼독특하고에너지가넘치는팀은처음본

다며 이들은 취미로 북을 배우는 일반 도시민

과달리상호소통을통해음악을즐기고있다고

설명했다.

고령화와인구감소등으로농촌마을에서협

동이점차사라지고있는게현실이지만,여명은

북공연등다양한활동을통해본량동마을주민

들을하나로모으는역할도맡고있다.

지난 2015년 본량동정월대보름한마당에서

데뷔한 여명은 광산구 우리밀 축제 공연을 비

롯한더하기축제,사회단체한마당,지역초중

고동문회, 마을동사무소,농협, 송년회등에서

재능기부공연도활발히펼치고있다.

이들은시간나는대로소외계층과독거노인에

게밑반찬을제공하는등다양한봉사에도나서

고있다.

양회장은 1970년대까지만해도본량동에서

는풍물패공연이활발히진행됐지만지금은사

라졌다며 우리여명회원들이아버지어머니세

대에서끝난마을의전통을다시이어받아풍물

패공연을이어가는등사라진전통문화를계승

하는데도앞장서고싶다고포부를밝혔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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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듬북은활력소…마을풍물패만들어전통이어갈것

1 제 2회도농더하기축제에서 여명 회원들이공연

을하고있다. <여명제공>

2 여명회원들이풍물패의상을곱게차려입고흥겨운

농악가락아래모듬북공연을펼치며관객들의흥을돋

우고있다. <여명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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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회원들이지난21일광주시광산구본량동 더하기센터에서모듬북연습에앞서의지를다지고있다. /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